
< 언론 보도 내용 >

□ 매일경제는 2017. 12. 8.(금 ) 가판「조세회피처 충격 ...

외국인 稅혜택 폐지」제하 기사에서

ㅇ 정부가 유럽연합(EU)이 ‘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’에 한국을

포함시킨 근거로 삼은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를 손보기로

했다.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.

사실상 외국인 투자 세(稅)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“고 보도

< 정부 입장 >

□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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